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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?
 불법 암표 근절해야“

- 권익위, 인터파크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
-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…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오늘 오후 2시 

정부서울청사에서 ‘공연·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(암표) 근절을 

위한 현장간담회’를 개최한다.

  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, 멜론티켓 등 

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,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,  

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·

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. 

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

연,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,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

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

‘암표거래’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.

  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

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. 실제 가수 임

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.

□ 특히, 매크로 프로그램*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, 예매 직후 

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

된 바 있다. 

    *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

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수행하는 경우 활용 

  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

결과에 따르면 ‘암표’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*으로, 코

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’20년, ’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

하고 있다.

   * 109건(`19년) → 43건(`20년) → 41건(`21년) → 136건(`22년) → 192건(`23년)

□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

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

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

청취한다.

  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

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

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. 

□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“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

상승은 공연·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

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

작용한다”고 밝혔다.

   이어 “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

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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